
학승이 물었다. 
“높고 험준하여 오르기 어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은 고봉의 정상에 올라가지 않아.”

問 高峻難上時如何 師云 老僧겘向高峰頂

높고 험준한 곳은 도의 세계이다. 학승이 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길은 높고 험준하다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시는가 물은 것이다. 그러자, 조주 선사는“나는 높은
산봉우리 정상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짤막하게 대답하고
말았다. 내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답변이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다. 처음 입문해 도를 이루고자

생각할 때라면 누구나 도는 높은 정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간혹 잠잘 때 꿈속에서도 화두가 들릴 정
도가 되어야 깨달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초
심자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도는 그렇게 높은 곳에 있지 않다. 도는 마음이

있으면 항상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소한 일상 속에
도 도는 있다. 또 깨달음은 어느 순간 스승의 가르침이 가
슴에 새겨지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행자 때〈금강
경〉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던 육조 스님이 그 표본이다.
그후 조주·임제 스님 역시 단발의 가르침을 듣고 즉석
에서 깨달았던 선사들이다. 이 돈오(頓悟)법이 선문의 정
법이다.  

학승이 물었다. “모든 것(萬法)과 더불어 반려(伴侶)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사람이 아니다.”

問 겘與萬法爲侶者是什졟人 師云 非人

반려라는 말은‘짝’이라는 말이다. 짝 하다는 것은 더
불어 함께 산다는 의미이다. 사람은 몸과 마음의 집합체
이다. 따라서 마음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몸을 위해서
도 살아가야 한다. 몸은 곧 물질이고 물질에서 마음이 나
오므로 몸을 잘 가꾸어야 한다. 6바라밀과 10선계를 잘
행한다면 그가 곧 보살이고, 부처이다. 반드시 그의 몸에
서 방광이 일어날 것이다. 
무엇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혼을 하

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시대에 아직도 그런
발상과 오만에 사로 잡혀있다면 그는 미개인이고, 불교
를 저해하는 마구니 중에서도 상 마구니다. 이 몸으로

‘아름다운 행’을 한다면 그가 바로 참 사람이고 불보살
이다.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 분에게 예배하고 찬
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한다. 

장관이 물었다. “스님, 원컨대 종지(宗旨)인 중도(中道)
일구(一句)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오늘은 장관에게 드릴 돈이 없습니다.”

問 請師宗乘中道一句子 師云 今日無錢與長官

불교의 종지는 중도(中道)이다. 선종, 교종을 막론하고
중도(中道)를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처님의 직접 가
르침이 중도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120세까지 살았던 조
주 선사는 당시 국왕은 물론이고 여러 계층의 신하들도
자주 찾아뵈면서 설법을 들었고,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드렸다. 그 때 한 장관이 중도에 대해 조주 스님의
견해를 물은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조주 선사는“오늘은 장관에게 드릴 돈

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중도대의를 설법했다. 선사
의 설법이 짧게 여겨질지 모르겠으나 이것이야말로 중도
에 대해 명확하고 충분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겠는가? 
도대체 중도가 무엇이기에 불보살을 막론하고, 역대 종

사들이 이 앞에서는 더 이상 주를 달지 않고 주늑이 들고
마는 걸까? 만일 본 납자에게 조주 스님의 중도론을 평하
라 하면“조주 스님은 덕신(德信) 스님과 같아서 자비가
너무 많다”할 것이고, 만일 본 납자에게 중도에 대해 한
마디를 묻는다면, “임제 스님은 성질이 불같이 급해서 할
한 마디로 천하를 바꾸어놓는다”고 할 것이다. 천하의 납
자들이여! 더 이상 뒤로 빠지지 말고 선지식을 찾아가서
지금 당장 당당하게 자신의 중도론을 개진하라. 그대들
은 이미 천상천하에 우뚝 선 붓다이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바위, 왠지 낯
선 느낌이다. 어째서일까? 바람에 흔들
리는 갈대, 라는 이미지가 더욱 친숙하
기 때문이 아닐까. 
반야, 즉 나를 구성하고 있는 다섯 가

지 범주(오온)들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님
을 깨달은 이는 바위와 같은 사람일 것
이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온대도
흔들림이 없다. 바위처럼. 그러나 그렇
지 못한 이들은 조그만 미풍에도 이리
저리 흔들리 수밖에 없다. 마치 갈대와
같이.
바람은 같은 바람인데 바위는 흔들리

지 않고, 갈대는 흔들린다. 아, 그렇다.
문제는 바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람
에는 아무런 죄가 없다. 바람 탓을 하지
말자. 그것은 더욱 스트레스를 불러들이
는 일일 뿐이다. 문제는 그 바람을 맞이
하는‘한 물건[一物]’이 바위냐 갈대냐
하는 것에 있을 따름이다. 
만약 내가 바위라면 나는 어떤 바람에

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갈대라면 나
는 이내 흔들리고 말 것이다. 바람은 그
저“당신은 바위냐, 아니면 갈대냐?”라
는 질문을 내게 던져줄 뿐이다. 나를 시
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여기서 우리는 병법의 제1조를 상기

하는 것이 좋을 성싶다. “적을 알고 나
를 알면 백번을 싸우더라도 위태롭지
않다”는 것을 ---. 
우리가 늘 우리를 시험하러 오는 우리

의‘적’인 바람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해
야 할 까닭이다. 도대체 바람의 정체는
무엇일까?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
[언어, 口業]이라 말씀하신다. 나에 대
한 남들의 말, 나에 대한 남들의 평가야
말로 우리를 뒤흔들어 대는‘바람’의 맨
얼굴이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도다 /
반야를 얻은 이는 / 남들의 찬탄에도 비
방에도 / 동요하지 않네 //”(등하 옮김,

〈법구경〉, 열린 마음, 199쪽)
왜 사람들은 남들을 찬탄하거나 비방

할까? 물론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
탄에도 비방에도 동요하지 말라고 말씀
하시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활세계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비방이다. 나에
대한 찬탄에 내가 흔들리는 것도 문제
이긴 하다. 찬탄에 들떠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반대인 비방에는 분해하면
서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래도 잠 못들고, 저래도 잠 못든다. 그
래서 남들의 찬탄에도 비방에도 동요하
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남들에 대해서 말할 때

는, 찬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광덕(光
德)스님 말씀처럼, 칭찬중생은 칭찬여래
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아 있는 문
제는 남들에 대한 비방이라는 업뿐이다.
왜 우리는 남들을 비방할까? 남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인가? 아니다, 그렇
지 않다. 남들을 비방하는 것이 우리들
의 업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러

한 남들의 업에 기인한 비방에 대해서
내가 조건반사적으로 반응하여 불행해
하거나 분해할 일은 없다. 스트레스 받
지 말자. 
마침 이런 내 생각을 담은 시를 지은

일이 있으므로, 여기서 독자들께 한번
읽어드리고 싶다. 오늘의 부처님 말씀과
그 취지가 같다고 생각되어서이다. 
“내가 東으로 가면 / 그들은 東으로
간다며 탓하고 / 내가 西로 가면 / 이제
는 西로 간다고 흉보네 // 
그제야 알았네 / 문제는 나의 길에 있

는 것이 아니라 / 언제나 나에 대해서
말해야만 하는 그들의 업에 있다 / 는
것을 // 
그렇게 / 우리는 평생토록 / 남을 말

하며 살아왔네 / 논하며 / 살아가네 / 자
기는 말할 줄 모르는 채 // 
그것이 너와 나의 오래된 업일세 / 친

구여 //”(졸시, 「정구업진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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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흔들리지않는바위같도다
반야를얻은이는〈법구경〉

경전공부

부처님은 깊은 명상을 통해 이 세상에 영원불멸한 것은
존재하지 않음을 꿰뚫어 보았다. 이 깨달음을 통해 제법무
아(諸法無我)를 설하며 모든 것은 무상하므로 불멸하는 자
아(自我)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쳤다. 대신 부
처님은 사람들에게‘오온(五蘊)’의 가르침을 설파했다. 
오온은 상호의존적인 요소들이 서로 합쳐진 집합체를 말

한다. 오온을 현대어로 풀어서 말하면‘다섯 덩어리’혹은
‘다섯 개의 집합체’정도가 될 것이다. 오온의 온(蘊)은 산
스크리트어 스칸다(skandha)의 한역(漢譯)으로‘집합’, ‘무
리’등을 의미한다. 이 다섯 집합체란 색온(色蘊)ㆍ수온(受
蘊)ㆍ상온(想蘊)ㆍ행온(궋蘊)ㆍ식온(識蘊)을 가리키며 줄여
서 통상 색ㆍ수ㆍ상ㆍ행ㆍ식이라고 부른다.
이 다섯 집합체인 오온은 물질의 집합을 나타내는 색온과

정신의 집합을 나타내는 수온ㆍ상온ㆍ행온ㆍ식온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뉜다.
먼저 물질을 나타내는 물질의 집합체 (1) 색온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넓은 의미로는 일체의 물질을 총
칭하는 말로 쓰이며, 좁은 의미로는 물질의 일부분을 가리
키는 뜻으로 쓰인다. 즉 인간의 몸이 넓은 의미의 색온이라

면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뼈 치아 피부 혈액 머리카락 등
은 좁은 의미의 색온이라는 뜻이다. 또 전통적으로‘변괴
(變壞)’, ‘질애(質碍)’등으로도 해석하는데, 변괴란 물질이
변화 파괴되는 것을 말하고, 질애란 물질이 각각 일정한 공
간을 점거해 서로 장애를 주며 동일한 공간에 있을 수 없는
것을 뜻한다.
(2) 수온은 느낌에 관한 것으로 유쾌, 불쾌 또는 그 어느

쪽도 아닌 중립적 느낌을 의식하는 것이다. 이를 자세히 나
누면 정신적인 쾌, 불쾌의 느낌과 육체적인 쾌, 불쾌의 느낌
이 있고,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느낌의 작용이 있다. 
(3) 상온은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지각 작용의 집합체이

다. 상(想)은 심상(心像)을 취하는 취상작용(取像作用)이라
하여 현대어로 바꿔 말하면 개념이나 표상을 만드는 작용을
의미한다. 가령‘붉은 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붉은 색깔
과 꽃이라는 식물에 대한 개념과 형상이 머릿속에 떠오른
다. 이와 같은 작용들이 모여 형성된 것이 상온이다.
(4) 행온의 행(궋)은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고 흐른다는 무

상천류(無常遷流)의 뜻으로, 사물이나 어떤 작용이 드러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하지만 행을 설명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도 있다. 오온의 행에 대한 설명이 초기불교와

부파불교에서 상이점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여기서
모두 다룰 수는 없지만, 공통의 견해를 뽑아내면 다음과 같
다. 행온의 행은 행작(궋作)의 의미로 마음의 작용을 뜻한다. 
오온 중 색을 제외한 수ㆍ상ㆍ행ㆍ식이 모두 마음의 작용

인데, 이 넷 중에서 수ㆍ상ㆍ식 세 가지 작용 뺀 나머지 마
음작용이 행에 해당한다. 행온에 포함된 마음의 작용은 주
의환기작용[作意], 감각기관과 대상의 접촉작용[觸], 의사
작용[思], 정신통일[定], 잊지 않는 것[念], 지적작용[慧]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5) 식온의 식(識)은‘나누어 아는 것’이란 뜻

이다. 즉 분별, 판단,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마음을 가리키며
이러한 인식이 모여 식온을 이루게 된다. 이는 인식작용을
가리키며, 이 점에서 식은 모든 정신 활동을 총괄하는 마음
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식은 삼과(三科)의 십팔계(十八界)에
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오온의 각 요소는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도 같다. 그래서

무상하고 고정불변의 실체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 가
르침을 견지하고 명상의 주제로 삼아 내면의 정신세계와 바
깥 현실세계의 사물을 통찰하는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日용곡대불교학석사·前본지기자

흐르는강처럼실체없는다섯집합체주성원의

기초 교리〈22〉

삼과-①오온(五蘊)

152012년 7월 18일수요일 / 불기 2556년제 897 호

그림·박구원


